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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능한야당에더이상못참겠다호남투표율전국최고

안철수 부활 김무성 휘청

413총선이열린 13일오후광주시서구풍암4투표소를찾은시민들이줄을서투표하고있다

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북적이는투표장

413 총선에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

면서 여야 대선 예비주자들의 희비가 엇갈

리고 있다 여당 참패 야당 승리란 총선

결과는 여당 후보에겐 치명상을 안긴 반

면 야당 후보에겐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

는 분석이다

여권새누리당의 경우 잠룡들의 대

권행보에 빨간불이 커졌다 가장 유력한

여당 대권후보였던 김무성 대표는 원내 과

반 달성 실패에 따른 책임론에 시달리면서

대권후보의 위치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

상된다 무엇보다 당 대표로서 친박(친박

근혜)계의 공천 전횡을 막지 못해 총선 패

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 시달리면

서 당내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밖으로는

여권 지지자들로부터 리더십 부족이라는

평가를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

서울 종로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오세훈

전 서울시장과 보수의 1번지 대구 수성갑

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

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

다 대선행보를 시작도 하기 전에 치명상

을 입고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

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

반면 대구 동을에서 무소속으로 승리

한 유승민 의원은 일단 여권에서는 가장

주목받는 대권주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

문제는 그의 복당 공언에도 불구 당을 장

악하고 있는 친박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

우다 이때는 유 의원이 중도 통합을 주장

하면서 여권발 정계개편을 시도할 가능성

도 있어 대권구도가 복잡하게 될 것으로

예상된다

야당일단 대구 수성갑에서 승리한

더민주 김부겸 전 의원이 주목받는 대권주

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동지

인 홍의락(무소속) 후보와 함께 야권의 불

모지인 대구에서 소선거구제 이후 처음으

로 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됨으로써 지

역구도 타파의 주인공이 됨은 물론 야당

의 영남권 득표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줬기

때문이다

그동안 야권에서 가장 앞서가던 대권후

보였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더민주의

수도권 승리에도 불구 텃밭인 호남에서

참패해 대권행보를 접어야할 위기에 처하

게 됐다

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호남 압승 등

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으로 주목을 받을 수

있으나 수도권 당선자가 극소수에 불과해

전국을 아우르는 대권주자로서 한계를 지

적받을 것으로 보인다

종로에서 여당의 유력 주자를 물리친 더

민주 정세균 의원은 호남 출신임을 앞세

워 대권 도전을 호시탐탐 노릴 것으로 예

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@

희비엇갈린대선잠룡들

오세훈 낙선에큰타격

유승민 여권 변화의핵으로

제20대 총선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

4선 의원 4명을 포함해 3선 이상 중진 의

원은 6명이다 당선인 중 법조인 출신도 7

명이나 됐다 광주전남지역 최다득표는

광주 북구갑 김경진 당선인이 기록했다

중진의원6명배출이번 총선 결과

광주전남지역 최다선 의원은 천정배(광

주 서구을) 의원이다 제15대 총선에 경

기도 안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뒤 내

리 4선을 했다 이어 19대 총선에서는 서

울 송파구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하

지만 지난해 429 광주 서구을 재보선

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이번 총선에

서도 승리해 6선 의원이 되면서 광주전

남에서 최다선 의원 자리를 차지했다

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박주선(광주 동

남을) 김동철(광주 광산갑) 박지원(전남

목포) 주승용(여수을) 의원은 모두 4선

의원이 됐다 박주선 의원은 제16대 총선

에서 보성화순 선거구에서 당선된 뒤 18

대 총선에서 광주 동구로 자리를 옮겨 내

리 3선을 하면서 4선 의원이 됐다 김동철

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

다 한 선거구에서 내리 4선을 한 의원은

고(故) 신기하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

전남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비례대표를

포함해 4선 의원이 됐다 박 의원은 지난

14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

한 뒤 1819대 총선에 이어 목포에서 내

리 3선에 성공했다

주승용 의원은 제17대 총선에서 당선

된 뒤 한 선거구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

고 장병완(광주 동남갑) 의원은 지난

2010년 728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

19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승리하

면서 3선 의원이 되면서 중진 의원 대열

에 올랐다 권은희(광주 광산을)황주홍

(고흥보성장흥강진) 의원은 이번 총

선에서 당선되면서 재선 의원이 됐다

광주전남 당선인 7명이 법조인

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18명 중 7명

이 법조인 출신이다 특히 광주는 8명 중

5명이 법조인이다 박주선천정배권은

희 현역 의원을 비롯 김경진(광주 북구

갑)송기석(광주 서구갑) 당선인이 새로

합류했다 김경진 당선인은 부장검사 출

신변호사고 송기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

에 출마하기 위해 광주지법 부장판사로

재직하다퇴임했다

전남에서는 판사 출신인손금주(나주

화순) 당선인과검사출신 이용주(여수갑)

당선인 2명이다

한편 이번 413 총선에서 20여명의 법

조인 출신들이 광주전남지역 선거구에

출사표를 던졌었다

광주전남 최다득표는 누구?이

번 총선결과 광주 북구갑에 출마한 국민

의당 김경진 후보가 최다득표의 영예를

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1시30분

현재 광주 북구갑 개표율이 7201%를 기

록한 가운데김 후보가 7216%의 득표율

을 보이면서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고

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는 22

19%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가

뒤늦게 정 후보를 전략공천하면서 2개월

뒤에 선거운동을 시작해 득표율 차이가

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권일기자cki@

광주전남당선자분석

박지원등중진 4명 4선

율사출신 7명 국회입성

송기석등신인 4명 첫배지

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

심판 등 기성 정치권에 대한 변화 열망이

광주전남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

수도권 유권자들은 교차투표를 통해 정

당투표에는 국민의당에 표를몰아준것으

로 보인다

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의 전남투표율이

637%로 전국 최고투표율을 기록했다

광주 투표율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

특히 광주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

것은 2000년 16대 총선 이후 처음이다

중앙선관위가 이날 오후 6시 잠정 집계

한투표율은 광주 616% 전남 637%로 전

국 평균 투표율 573%보다 높았다 전남

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

투표율을 보였다

광주 지역별 투표율은 남구가 627%로

가장높았고 동구서구가각각 626% 북

구 612% 광산구 600% 등을 기록했다

전남은 목포(560%)와 여수(598%)를 제

외하고는 모든지역에서 60%이상의투표

율을 나타냈다 고흥이 696%로 가장 높

았고완도 69%였다

광주 투표율은 2000년 16대 총선 이후

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16대 광주

54%(전국 572%) 17대 광주 602%(전국

606%) 18대 광주 424%(전국 461%) 19

대 광주 527%(전국 542%)였다

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총선 투표율이

역대 총선 투표율보다 크게 높아진 것은

일당 독주체제에서 벗어나 더불어민주당

과 국민의당이 야권 텃밭을 놓고 치열한

접전을벌이면서 선거열기가 고조된 때문

으로 분석된다

또한 호남정치 복원과 호남주도 정계개

편 친노패권주의 청산 등변화에 대한 지

역 유권자들의열망이투표율로 이어졌다

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

이번 총선 결과 정당투표에서는 수도권

유권자들의 교차 투표 경향이 두드러졌

다는 게특징이다

여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여권에맞서

당선이 가능한 수도권 더민주 후보에 지역

구 표는 몰아주고 정당표는 국민의당에

준것으로 분석된다

특히 국민의당 정당득표율은 더민주에

육박하거나 오히려넘어설수도 있을 것으

로 보인다 14일 오전 1시30분 현재 비례

대표 국회의원선거 개표율이 4926%인 가

운데 새누리 3617% 더민주 2447% 국

민의당 2535%의 득표율로 국민의당이

더민주를 앞서고 있다

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

사 결과에 따르면 더민주는 비례대표로

1114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고 국민

의당은 12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

다 한편 당초 비례대표로 21석까지 챙길

것으로봤던 새누리당은 예상치가 1519

석으로 크게줄었다

이처럼교차투표가 가능했던 이유는 여

당인 새누리당이바닥민심을 크게잃은데

다 제1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으로

해석된다 최권일기자 cki@

광주 616전남 637%

변화열망이투표장으로

수도권은교차투표양상

천정배 6선 최다선광주 북구갑김경진 72% 최다득표

413 총선에서도 광주전남지역 출신

인재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도권 등

타지역에 출마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

우선 새누리당 소속으로는 여당의 수

도권 참패로 과거 총선보다 이 지역 출신

후보들의 성적도 저조한 가운데 같은 보

성 출신인 이종구(서울 강남갑)정양석

(서울 강북구갑)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

들어갔다

반면 이상일(함평 경기 용인시정) 심

재철(광주 경기 안양동안을) 김동성(순

천 서울 중구성동갑) 정두언(광주 서

울 서대문구을) 후보는 개표 마지막까지

야당 후보와 접전을펼치고 있다 비례대

표 투표에서는 목포 출신인 바둑황제

조훈현 후보가 당선권에 포함돼 여의도

에 입성하게 됐다

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박광온(해

남 경기 수원시정) 박홍근(고흥 서울 중

랑을) 기동민(장성 성북구을) 송영길

(고흥 인천 계양을) 김태년(순천 경기

성남수정구) 전해철(목포 경기 안산상

록갑) 이학영(전남대 경기군포시을) 후

보 등이 당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비례

대표 후보로는 최운열 전 서강대 교수가

4번에 배치돼당선이 확정됐다

국민의당 소속으로는 영암출신인 문병

호 후보(인천 부평갑)가 새누리당 후보와

개표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을펼치고 있

다 비례대표 후보로는 12번 이동섭 서울

시태권도연합회회장과 13번 최도자 전국

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각각 고흥

과 여수 출신으로 당선권에올라 있다

정의당은 비례 2번을 받은 김종대 전

국방개혁단장과 4번 윤소하 전남도당위

원장이 광주전남 출신으로각각당선권

에 오른 상태다 박지경기자jkpark@

조훈현국수비례당선권박광온기동민입성눈앞

광주전남출신타지역성적표


